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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 2020 부산국제연극제 내일 온라인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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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가 내일(25일) 개막합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모든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문화산책, 이도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랑과 꿈을 쫓는 청년, 하지만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안톤 체홉의 대표작을 부산시립극단이 재해석했습니다.

2020 부산국제연극제 초청작, '갈매기'입니다.

이번 부산국제연극제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국내 극단의 공연으로만 무

대를 꾸렸습니다.

또 지역 극단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올해 처음 마련했습니다.

연극제의 개, 폐막식과 거리극 경연 등 13개 공연은 부산국제연극제 공식 누리집과 SNS 채널 등

으로 실시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명소,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볼쇼이 극장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독일 현대사진의 거장, '칸디다 회퍼'의 작품입니다.

부산에서 처음 칸디다 회퍼 개인전이 열립니다.

도서관이나 극장, 박물관과 같은 공공 문화장소를 정교하게 찍어 건축미와 공간미를 표현했습니

다.



page 8 of 8

[칸디다 회퍼/독일 사진작가 : "(건물의) 긴 벽면을 사진 한 장 안에 담아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

다. 결국, 시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나의 벽을 석 장의 사진에 나누어 담고자 결심했

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1980년대 작가의 초기 작품부터 최신작까지 12점이 공개되며 대중이 만나기 힘

들었던 소형 작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산책, 이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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